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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됐다. 이로 인해 약 90시간 동안 카카오T대리운전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호출을 전혀 받을 수 없었으며,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 운전자지부, (재)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경기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열고, △피해 대리운전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수익 보상 △먹통사태 피해 대책 TF에 피해노동자단체 참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플랫폼대기업 이용 노동자 보호 및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대리운전자 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 382명(24일 9시 기준) 중 91%(348명)는 “일의 배정을 받지 못해 소득을 벌지 못했다”고 답했고, 6%(25명)는 “업체나 고객과 연락이 불가능해 일에 차질이 생겨 소득에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평균 피해액은 17.8만원이었다.


㈜카카오는 지난 20일, 월 2만 2천원을 지불하는 프로서비스 유료 이용 대리기사들에게 6일 치 상당의 멤버십 이용료인 4,260원을 포인트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약관상 보상 내용이 없는 무료서비스 이용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검토 중'이라며 제시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석들자들은 "카카오는 난데없는 '실직사태'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최소 일실 수입조차 보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피해자와의 어떠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보상금 4,260원을 다시 가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오던 플랫폼 대기업의 천박한 민 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플랫폼 대기업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과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게하고, 방만한 경영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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